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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란 직업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의를 할 때 수백개의 초롱 초롱한 눈동

자가 온통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자기 입에서 흘러 나오는 말 한

마디 한마디 빠짐 없이 필기하는 "어여쁜" 학생들을 볼 때 느낄수 있는 그 황홀함! 강의는 

확실히 중독성이 짙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상을 깨부수는 모습이 가끔 눈에 띄입니

다. 아예 엎어져 자거나 옆 사람하고 속닥속닥거리는 "못되먹은" 학생을 보는 순간 속이 확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교수가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였더라도 학생들이 강의 내용에 주의력을 모으지 않으

면 헛된 일입니다. 강의 전날 밤새워 준비한 강의라면 더욱 더 열이 뻗치겠지요. 그래서 야

단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야단쳐봤자 졸고 싶은 학생은 계속해

서 졸게됩니다. 다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조는 기술을 터득할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졸 수 있는 경지까지 도통한 학생도 있습니다. 잡담하던 학생은 말소리 대신 쪽지를 돌리며 

킥킥거릴 것입니다. 이럴 때 어이없어 하거나 실망하거나 더 크게 야단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의 그러한 태도는 너무나 당연하며, 괜히 윽박지르다가는 역효과만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력에 대한 연구를 보면 "주의력은 보다 더 관심을 끄는 대상에게 저절로 가게된다."하

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 있습니다. "옮겨다니는" 주위력은 생리적 행위라는 말이기도 합

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길을 걷다가도 자동차가 빵빵하면 차 쪽으로 신경이 가게 되어 있

습니다. 교수의 강의보다 옆 학생의 잡담이 더 흥미롭다면 주의력은 저절로 옆 학생으로 가

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의 시간에 잡담하는 학생들을 야단치기보다는 자신의 강의가 혹시 

지루하지 않았나 (왜 학생들의 주의력을 얻지 못했을까)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교수가 반성해야 한다고 해서 주의산만한 학생들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물론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울 자세가 부족한 학

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중고 때 예습 복습을 집에서 미리 다 하고 학교에는 별로 새로운 

것을 배운 적이 없던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입시에서 진을 뽑았고 공부라면 진저리를 치는 

학생들 아닙니까. 이런 학생들은 야단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주의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터

득하면 이런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자님도 교육의 4대 조건의 하나로 "예방"을 

꼽았습니다.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2. 수업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3. 교수가 행동을 통하여 주의 집중을 유지한다.

 

다음 호에는 위의 방법에 필요한 기술을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잔소리 코너>> 

학생들의 주의력을 모으기 위해 학생들이 졸 때 야단친다거나 떠들 때 벌 준다거나 하는 "

외부 강압적 통제" 방법은 구시대의 방법입니다. 지식을 독점한 교수의 권위가 절대적이었

을 때에나 효과적이었을 것있니다. (한때 학생들이 자신의 지도 교수를 "아바이"라고 불렀

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의 앞날에 아버지 만큼 절대적인 행세를 하던 때의 유행어가 구시대

의 학생-교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새시대에는 교수의 권위가 "모범성"

에서 나옵니다. 학생들을 윽박지르는 교수는 새시대의 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

위를 내세우는 교수는 학생들에게 무섭다기보다는 그저 이상하거나 불쌍한 존재로 비쳐질 

따름입니다. 권위 내세우기는 스스로 초라해지는 지름길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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